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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5일미중무역갈등재격화 우려속

에서도상승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

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

때3,659.91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코스피는전날에도장중한때3,646.77까지 상

승,직전장중최고치(3,617.86·10월 10일)를갈아

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마쳤는데

하루 만에 이를 만회한 것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쓴 것이다.

이에따라코스피시가총액도3천11조9천81억

원으로 전날(2천933조8천782억원)보다 2.66%가

량증가,사상처음으로3천조원선을넘어섰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는전장보다9.7

원 내린 1,421.3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7천516억원을 순매

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으며,이중연기금등

이순매수한금액이822억원이었다.

외국인도 1천629억원을순매수했으나,개인은

홀로9천707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44% 오른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

수는 각각 0.16%, 0.76%하락했다.

뉴욕증시는 전날 코스피 급락의 계기가 됐던

중국정부의한화오션미국자회사제재등의여

파로급락출발했다.

협상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한때 반등세가 나

타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

통령이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중단을비판하

며 “식용유 및 기타 교역품목과 관련한 중국과

의사업관계를중단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힌점이투자심리를짓눌렀다.

엔비디아와브로드컴이각각4.4%와3.52%하락

하는등인공지능(AI)및반도체주도약세였다.

그러나이날삼성전자는 3.71%오른 9만5천원

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2.67% 오

른42만2천500원에장을마쳤다.

전날 7.10% 급락했던 한화오션도 이날은 1.94

%오른10만5천100원에거래를종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9.74%), 두산에너빌리티(9

.37%), 삼성물산(5.75%), KB금융(4.33%), 신한지

주(3.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5%) 등 여타

시가총액상위종목들도대부분상승마감했다.

중국정부의제재명단에오른한화오션미국

자회사의 위험 노출 규모가 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수준도 제한적인 만큼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주

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의 일환이란 분석이 힘

을얻으면서시장의우려가잦아든결과다.

이에더해이날한국정부가내놓은부동산대

책으로부동산시장에쏠려있는자금이주식시

장으로이동할것이란기대감이커진것도코스

피상승의배경이됐던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6.76포인트(1.98%)

오른864.72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상위주는등락이엇갈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3.41%),파마리서치(2.81%),

휴젤(2.44%), 리노공업(1.58%), HLB(1.31%)등이

올랐고,리가켐바이오(-1.77%),삼천당제약(-1.04

%)등은내렸다. /연합뉴스

코스피,장중·종가 ‘사상최고치’…K-증시 ‘거침없는불장’

3,650선첫돌파…시총 3천조시대활짝

미중갈등우려희석·부동산대책등영향

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경신한15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현황판에코스피및개별종목종가가표시돼있다.이

날코스피는전장보다95.47포인트(2.68%)오른3,657.28로마감했다. /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지난

11일과12일이틀간홍콩PMQ광장에서열린‘2

025한국광장(Korea Square 2025 Festival Wee

kend)’에참가해한국포도의다양성과우수성

을현지에알렸다”고밝혔다. <사진>

주홍콩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광장’은 K

-푸드, K-팝, K-뷰티등다양한한류콘텐츠를

즐기기위해현지인들이집결하는홍콩의대표

한국문화축제다.

aT는 이 자리에서 한국 포도의 프리미엄 이

미지를강화하고차세대수출유망품종을알리

기위해한국포도수출연합과함께 ‘K-GrapeN

EXT’프로젝트를진행하며 ‘K-포도신품종홍

보관’을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코코볼,글로리스타,슈팅스타,

홍주 씨들리스 등 차세대 포도 수출 유망 품종

을 집중 소개하고 시식행사와 디저트 페어링,

‘포도 탕후루’ 만들기 체험도 마련해 참가자들

이 한국산 포도의 새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있도록했다.

또한현지에서인기를끌고있는한국요거트

아이스크림업체와협업해포도를토핑으로활

용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K-푸드와 한국 프랜

차이즈콘텐츠를연계한새로운마케팅방식으

로현지소비자들의큰호응을얻었다.

행사장을 찾은 한 현지 소비자는 “그동안 자

주접했던샤인머스캣외에도이렇게다양한포

도품종이있다는것이놀라웠다”며“특히슈팅

스타는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이 진한데, 아

이스크림과곁들이니색다른매력을느낄수있

어더욱만족스러웠다”고말했다.

전기찬 aT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는 홍

콩소비자에게한국포도의우수한맛과품질을

소개해프리미엄이미지를각인시키는계기”라

며 “앞으로도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차세대 유망 품종을 앞세워 K-푸드의 시장을

넓혀가겠다”고전했다. /안태호기자

aT, 홍콩축제서K-포도차세대품종등홍보

한국의대미자동차수출관세율이25％로유

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

원을넘길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

내년에는미국자동차시장이전반적으로부

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이 25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5％로 적용될 경

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원), GM(7조원), 폭스

바겐(4조6천억원)을모두웃도는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9.7％에서6.3％로하락할것이라고보고서

는전망했다.

영업이익률하락폭역시도요타(1.6％포인트

·9.7→8.1％), GM(3.0％포인트·8.0→5.0％), 폭스

바겐(1.2％포인트·6.0→4.8％)보다큰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

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

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지난해약42만대를미국에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

％를적용받게된다면상황은달라진다.

현대차그룹의관세비용은5조3천억원으로줄

어들고영업이익률은7.5％를기록할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지난 7월 미국과 합의했던 관세

인하 방안이 무산된다면 현대차그룹이 부담하

는비용은3조1천억원늘어나는셈이다.

보고서는“현대차그룹은우수한수익성과재

무적융통성을바탕으로관세부담을일정수준

대응하는것은가능할전망이지만,주요경쟁사

가상대적으로낮은관세율을기반으로가격인

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미국 내 경

쟁 구도가 변동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

다. /연합뉴스

“美관세 25%유지시현대차그룹비용연 8.4조”

도요타븡GM븡폭스바겐웃돌아

영업이익률도 9.7→6.3％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

적인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한혐의등으로공

정거래위원회제재를받게됐다.

특히쿠팡은최소 4만8천명이상의구독자를

와우멤버십가격인상에동의하도록속인것으

로파악됐다.

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위반혐의로쿠팡·웨

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

태료총1천5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15

일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

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

만원이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센제재로이어지지는않았다. /연합뉴스

공정위, ‘와우멤버십눈속임’쿠팡등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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